
<컴퓨터의 발달과 분배>

 컴퓨터의 발전은 아직 초기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
다. 사회구조를 바꾸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컴퓨터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미래 사회는 어떻게 전개될까. 저번 과제를 할 때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얕게 상
상해보았다. 이번 과제에서는 부 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바라봐 분배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
어날지 상상했다. 

-재화의 분배
 컴퓨터의 발달로 공유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재화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
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를 컴퓨터의 발달과 알고리즘의 개발이 도와주고 있다. 아직 실현
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예시로는 다음 사례를 들 수 있다. 어떤 집에서 못을 
박기 위해 망치가 필요해서 하나를 새로 사야한다. 그러나 분명 다른 집에서는 안 쓰이고 창
고에 버려진 망치가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이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두 집을 연결해준다. 기
존에는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도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일종의 매칭시스템의 역할을 해주기에 거래가 성사된다. 물론 
현재는 공유경제가 자동차, 숙박업소 등에 한정되어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일상용
품과 같이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시장의 활성화를 뜻하고 사회 전체적 
잉여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
해질 것이고 부가적으로 과소비에 따른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부의 분배
 자본이 자본을 창출하는 속도와 노동이 자본을 창출하는 속도의 격차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산업화 이전을 생각해보자. 농사를 지을 때 토지라는 자
본도 중요했지만 생산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노동에 의지했다.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 자식을 
더 많이 낳았다는 가설도 존재한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며 노동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 
기계화됨에 따라 자본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단순 노동 말고 서비스업에서도 컴퓨터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사용자에게 어울릴만한 재화를 추천해주었
다.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한다.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자동으로 분석
을 하고 사용자의 취향에 가장 근접한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할 것이다. 심지어 공무원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에 노동의 부가가치보다 자본의 부가가치가 더 빨
리 증가할 것 같다고 예측해본다.  

-차별의 분배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사회적 차별을 더욱 심화시켜 차별받는 사람들의 기회
를 박탈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알고리즘이 가치판단을 
하면 안 된다. 가치판단의 수단이 되어야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구글에서 만든 검색엔진이 



흑인을 차별해 논란이 되었었다. 기계는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스스로 작동규칙을 고안해낸
다. 이때 입력된 데이터에 사회적 편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보 수집이 인터넷이라는 
사회를 기반으로 하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다. 앞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의 
사용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알고리즘이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
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우선 차별받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더 차별받게 된다. 그
리고 그 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만들어낸 정보가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용된다면 또 다
시 사회적 편견이 반영된 정보가 쌓이고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신
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기에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개발자에게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가해야하지만 차별의 범위가 상당히 애
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즉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지만 적극적인 행
동을 취하기가 어렵다.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분배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컴퓨터의 발달이 가
져오는 풍요로움을 모두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컴퓨터가 세상을 이끌 것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어야 한다. 그것도 모든 인간을 포괄해야한다.  
컴퓨터의 발달이 양날의 검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컴
퓨터가 우리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로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볼 가
치가 있는 것 같다.  

-마치면서
 앞에서 한 추측들은 아직 사회에 제대로 진출해본적도 없는 일개 학부생이 한 것일 뿐이다. 
반례는 얼마든지 존재할 것이다. 자본의 가치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본의 가
치를 나타내주는 이자율이 낮게 형성되어있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이기도 하다. 그저 거시적으
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추측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틀린 생
각이 쓸모없는 생각은 아니기 때문이다. 힐베르트의 원대한 꿈은 좌절되었지만 그 꿈이 컴퓨
터가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듯이...


